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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양수산은 무엇인가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시행한 2020 해양수산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들은 ‘해양수산’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바다/

바닷가/해변’, ‘수산물/먹거리’, ‘선박/배’, ‘항구/부두’, ‘어촌’, ‘낚시’ 등을 떠올렸다. 이러한 연관어와 관한 정책 통계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살펴보자 

15.0%

오징어

12.4%

고등어

「2020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

표본크기 3,000명

(응답률 39.4%)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2020.4.11.~2020.4.20.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79%P+



바다/바닷가/해변

- 연간 해안 방문횟수는 ‘2~3회’ 응답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회’라는 응답이 26.8%

   (2019년: ‘1회’ 33.3%, ‘2~3회’ 32.3%)

- 해수욕장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억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8,275만 명, 2019년 7,158만

   3천 명에 그침

- 해양수산부 지정 해수욕장은 총 275개소로, 강원도 93개, 

   전라남도 58개, 충청남도 33개 순

- 바닷가 머무는 기간은 ‘2박~3박’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박’이라는 응답이 33.0%

   (2019년: ‘1박’ 41.0%, ‘당일’ 37.4%, ‘2~3일’ 19.8%)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 ‘해산물 먹거리 관광’ 34.7%, ‘해안 경관 감상’ 28.1%, ‘유람선/크루즈’ 20.5%, ‘해안 리조트/호텔’ 20.5%, ‘해수욕’ 19.0%, 

    레저스포츠 활동’ 15.9%, ‘낚시’ 15.4%, ‘축제참여’ 12.7%, ‘섬 트레킹’ 11.8%, ‘어촌 체험’ 10.6%, ‘전시관/체험관 방문’ 8.0% 등의 순

희망하는 해안가에서의 여가 활동

바닷가 여행목적 연간방문 횟수, 머무는 기간

2~3회
36.9%

1회
26.8%

0회
21.6%

4~5회
12.6%

6회
2.1%

1주일 이상
0.9%4박~6박

3.2%
2박~3박
36.9%당일

25.4%

1박
33.0%

해산물
먹거리 관광

34.7%

해안 경관
감상

28.1%

유람선
크루즈 탑승

20.5%

해안리조트
호텔 체류

20.5%

해수욕

19.0%

레저스포츠
활동

15.9%

낚시

15.4%

축제참여

12.7%

섬 트레킹

11.8%

어촌 체험

10.6%

전시관,
체험관 방문

8.0%

70,808 
75,230 

87,738 

69,555 

99,855 103,278 100,379 

82,750 

71,583 

6.2% 16.6%

- 20.7%

43.6%

3.4%
- 2.8%

- 17.6% - 13.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방문객 수 전년대비 성장률

해수욕장 이용객 및 해수욕장 현황

단위: 천명

해양수산부 지정 해수욕장

부산
7개전라남도

58개

전라북도
8개

경상남도
27개

2개
울산

25개
경상북도

충청남도
33개

인천
11개

제주도
11개

강원도
93개

단위: 개소

257 263
275

2016 2017 2018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은 7천만 명 수준

연간 해안 방문 횟수 2~3회가 가장 높아

해산물 먹거리 관광 34.7%로 가장 높아

바닷가 머무는 기간 2~3일 36.9%로 가장 선호

2018년 기준 지정 해수욕장 현황은 275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 해양수산부통계시스템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무역항 부유쓰레기 수거 실적

해양환경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주: 해양폐기물정화, 조업중 인양쓰레기, 침체어망 인양,
      연안 대청소 행사, 재해쓰레기 수거, 무역항 부유쓰레기, 기타 등
자료: 해양수산부통계시스템

- ‘해양오염 단속/처벌 규정 강화’ 응답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양오염 심각성 국민인식 전환/제고’ 44.5%, ‘해양환경 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 24.5%로 나타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오염 단속,
처벌 강화

47%

해양오염 
심각성

국민인식 
전환/제고

44.5%

해양환경
보호관련

법/제도 개선

24.5%

과학 및 환경
보호 기술분야

투자확대

19.3%

사전평가,
사후관리
규정 강화

15.5%

민간, 정부
협력 협조

14.4%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13.5%

자연재해
발생시

즉각 대처

12.3%

과도한 어업
활동 관리

5.9%

평소 해양환경 관심도

- 평소 해양환경 분야에 ‘관심 있음’ 67.6%, ‘보통’ 23.4%, ‘무관심’ 9%

관심
(6~10점)

67.6%

무관심
(0~4점)

9%

(5점)

보통

23.4%

70,840
82,175

95,631

2016 2017 2018

부산

여수

목포

제주

마산

울산

포항

인천

대산

54

264
1,164

1,207

99

86

95

1,086

97

43

51

305
군산

평택

동해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보포털

단위: 개소

습지보호구역(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14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1개소)

람사르습지(23개소)

-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총 30개소로 면적은 178만 2,292km

   습지보호구역(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14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2개소), 해양경관 보호구역(1개소)으로 구분

   (우리나라 람사르습지는 총 23개소)

2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총 30개소 국민 10명 중 9명은 평소에 해양환경분야에 보통 이상의 관심

2018년 기준 무역항 부유쓰레기, 4,551톤 수거

2018년 기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은 9만 5천톤

해양오염 단속, 처벌 규정 강화가 47%로 가장 높아



163,896 

129,921 
140,624 

87,024

121,691

46,274
51,817

155,743 155,444 
115,260 

215,933 

121,37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고등어 살오징어

2019년 기준 고등어, 오징어 연근해 어업생산량

- 2019년 기준 고등어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43.8% 감소한

   12만  1,373톤, 오징어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5만 1,817톤   

수산물

‘우리나라 수산물이 안전하다’ 항목에  66.7%의 긍정반응이 나타났으며,

‘수산물은 육고기 대비 건강하다’ 항목에 65.6% 긍정 반응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남

- ‘구입후 가정에서’ 56.9%로 가장 높았으며, ‘횟집’ 19.6%, 
   ‘일반음식점’ 13.2%, ‘일식집’ 5.9%, ‘배달’ 4.0% 순 

수산물을 먹는 주요장소

구입해서
가정에서

56.9%

횟집

19.6%

횟집/일식집 외
일반음식점

13.2%

일식집

5.9%

배달을 통해

4.0%

- ‘대형마트’ 53.0%로 가장 높았으며, ‘전통시장’ 21.8%, 
   ‘도매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각각 8.9% 

주로 수산물 구입하는 장소

대형마트

53.0%

전통시장

21.8%

도매시장

8.9%

온라인
쇼핑몰

8.9%

동네
소형마트

5.1%

-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오징어’ 15%  ‘고등어’ 12.4%, 

   ‘김’ 11.4%, ‘갈치’ 7.7%, ‘새우’ 7.4% 순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 ‘신뢰함’ 52.9%, ‘보통’ 36.5%, ‘신뢰하지 않음’ 
   10.6%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수산물 원산지 신뢰
   정도는 4%p 증가한 52.9%

수산물 원산지 신뢰 정도

15.0%

오징어

12.4%

고등어 갈치 새우김

11.4%
7.7% 7.4%

수산물 관련 국민들의 생각은 ? 

육고기 대비 수산물 건강한 이미지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성

가공 수산물 안전성

가공 수산물 선호

수산물 이력제 인지

수산물 가공/유통 관리 수준

65.6%

66.7%

45.8%

60.1%

44.4%

60.8%

10.9%

9.1%

22.2%

16.1%

29.0%

12.2%

23.4%

24.2%

32.0%

23.8%

26.6%

외국산 수산물 안전성 30.2%38.3% 31.5%

27.0%
신뢰함

52.9%

신뢰하지 않음

23.2%

보통

36.5%

자료: 통계청, 2019년 어업생산동향조사

48.9%
52.9%

2019 2020

4.0p%
증가

고등어, 오징어 연근해 생산량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신뢰 52.9%로 작년대비 4%p 증가

수산물을 먹는 주요장소는 절반 이상이 가정 수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마트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평가

2020년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오징어, 작년은 고등어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 및 귀어·귀촌 

자료: 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 수산업, 어촌의 중요 역할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 60.0%, 

   ‘환경관리 및 수산자원 보전’ 55.7%,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원 확보’ 26.1%, 

   ‘어촌체험·관광 등 휴식레저 공간 제공’ 18.6% 순

- 귀어·귀촌 의향 ‘있음’ 응답은 33.0%, 

    ‘보통’ 30.3%, ‘의향 없음’ 36.7%

농촌에는 귀농·귀촌, 어촌에는 귀어·귀촌

- 최근 5년간 어촌으로 귀어한 가구원수는 6,662명으로

   농촌으로 귀농한 가구원수 9만 4,086명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

- 직접 어업을 하지 않아도 어촌 관광과 해양수산 레저 사업 등 

   다양한 길이 열려있어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가치 있음’ 78.8%, ‘가치 없음’ 3.7%

연령별 비교

귀어·귀촌을 하려는 이유

깨끗한
자연환경이

좋아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어서

도시생활이
싫어서

27.9% 23.0%

66.8%

안전한
수산물공급

60.0%

환경관리 및
수산자원 보전

55.7%

지속가능한
식량공급원

확보

26.1%

휴식레저
공간제공

18.6%

연안 어촌
지역사회의
유지발전

17.0%

어민 복지
및 소득 증대

10.1%

수산업/어촌
전통문화 계승

9.4%

29.3%

26.2%

44.5% 38.1%

28.3%

33.6%

의향있음

33.0%

보통
30.3%

의향없음

36.7%

20대 50대

가치 있음

78.8%

가치 없음

3.7%
보통

17.5%

2015 2016 2017 2018 2019

귀농 귀어

1,446 1,338 1,359 1,285

19,860 20,559 19,630
17,856

16,181

1,234

귀어하면 어업말고도  다양한 길이 열려있어최근 5년간 귀어, 귀농 현황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 수산업, 어촌의 사회적 역할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

귀어·귀촌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지역
주민들의

텃세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귀어귀촌
정보부족

24.7%
18.9%

기존인간관계
단절에 따른

외로움

13.8%

수산업
관광업의

고됨

8.0%

25.6%



11,677,110 
11,723,273 13,194,340 

11,011,930 11,027,350

3,557,7873,703,821 3,699,684 3,715,521 3,613,55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 도서민

등록선박 및 운영선박

-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선박은 총 8,985척이며, 운영선박은 총 3,538척(외항선 1,387척, 내항선 2,151척)

연안여객선의 안전성 평가

- 2019년 기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458만 5,137명이며,

   그 중 일반인은 75% 

선박/배/낚시

자료: 한국해운조합, 2020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자료: 해양수산통계시스템

47.3%

안전
35.3%

위험
17.4%

보통

- ‘안전’(매우 안전+대체로 안전)하다는 35.3%, 

    ‘보통’ 47.3%, ‘위험’(매우 위험+대체로 위험) 17.4%

기타선

7,223

330
672

760

유조선

화물선

여객선

등록선박
8,985

80.4%

8.5%

7.5%

3.7%

단위: 척수 - 외항선(1,387척)

- 내항선(2,151척)

66.7%31.9%1.3%0.1%

여객선
(2)

기타선
(18)

유조선
(442)

화물선
(925)

68.4%12.5%13.6%5.5%

여객선
(118)

화물선
(292)

유조선
(269)

기타선
(1,472)

낚시터, 낚시어선 및 낚시인구 현황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낚시터는 935개사로 2016년 대비 20.8% 증가하였으며, 

   낚시인구는 800만 명으로 2016년 대비 4.3% 증가

 

- 2019년 기준 여객선 사고건수는 53건

낚시터(개사)

774

20.8%
증가

1%
증가

4.3%
증가

935

2016 2018

낚시어선(척)

4,500
4,543

2016 2018

낚시인구(명)

767만

800만

2016 2018

우리나라 등록선박은 총 8,985척, 운영선박은 총 3,538척

연안여객선은 대체로 안전하다는 평가에 35.3% 긍정연안여객선 수송 현황

낚시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



항만현황 및 주요 항만 입출항 물동량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항만(무역항+연안항) 총 60개이며, 

   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

- 2019년 기준 무역항 입출항 물동량은 부산항이 가장 높았으며,

   광양, 울산, 인천, 평택·당진항 순

도시 인근에 항만 조성 평가

40.9%

긍정

54.1%
부정

5.0%

보통

- 도시 인근에 항만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긍정’(대체로 긍정+매우 긍정) 54.1%, ‘보통’ 40.9%, 

   ‘부정’(대체로 부정+매우 부정) 5.0%로 나타남

항구/부두

항만이
지역발전에

기여

항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항만을 통한
지역/국제

교류

48.4%
38.7%

항만 및 
주변공간
이용효율 

향상

27.0%

항만에서
여가 활용

22.3%

60.2%

국제무역
중심항

복합기능
중심항

해양레저/
관광 중심항

29.4%

15.8%

국제여객
중심항

12.9%

신선화물
중심항

7.7%

34.1%

주: 2019년 물동량 기준 상위 10개 항만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자료: 해양수산부

도시 인근에 항만이 조성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향후 항만 발전 방향

용기포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추자항

화순항

거문도항

국도항

국도항

후포항

가거항리항

연평도항

경인항

인천항

서울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태안항

보령항

제주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서귀포항

대천항

비인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진도항

진도항

성산포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여수항

연안항

국가관리항(14개)
무역항

지방관리항(17개)

국가관리항(11개)

지방관리항(18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항만은 총 60개 주요 무역항 입출항 물동량

도시 인근 항만 조성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대체로 긍정

부산항
468.8

목포항
24.0

광양항
309.7

202.4
울산항

60.9
포항항

마산항
25.9

인천항
157.5

대산항
93.0

평택·당진항
113.2

동해·묵호항
34.5

단위: 100 만RT



해양분야

보다 나은 해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해양환경

52.6%

해양
과학기술

18.4%

연안,해양
공간관리

12.7%

해양관광

7.4%

해양영토

6.9%

수산식품
산업

39.9%

수산자원

25.5%

양식업

15.0%

FTA등 통상
현안대응

6.3%

잡는 어업

5.0%

‘해양 환경’이 52.6%(전년대비 11.6%p 증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양 과학기술’ 18.4%, ‘연안해양 공간관리’ 12.7%, ‘해양관광’ 7.4% 순

‘수산식품산업’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으며, ‘수산자원’ 25.5%, 

‘양식업’ 15.0%, ‘FTA 등 통상 현안 대응’ 6.3%, ‘잡는 어업’ 5.0% 순

수산분야

해운분야

해운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43.3%

해운/해사
안전

26.4%

새로운
물류기술

14.5%

선원

11.9%

국제물류

3.7%

항만자동화
지능화

26.9%

항만안전

21.5% 21.5%

친환경항만 항만개발

18.6%

항만배후단지

11.5%

항만분야

‘해운 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운/해사 안전’ 26.4%, ‘신 물류기술’ 14.5%, 

‘선원’ 11.9%, ‘국제물류’ 3.7% 순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 체감도는 어떨까요?

- 해양수산 정책 체감도를 살펴본 결과, ‘체감함’(6~10점) 42.9%, ‘보통’(5점) 32.7%, 

   ‘체감못함’(0~4점) 24.4%로 나타남(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53.4점)

‘항만 자동화/지능화’가 26.9%(전년대비 18%p 상승)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만안전’과 ‘친환경 항만’ 21.5%, ‘항만개발’ 18.6%,

‘항만배후단지’ 11.5% 순

32.7%

체감함

42.9%
체감못함

24.4%

보통

해양수산 정책 체감도는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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